
머니투데이 더벨은 2007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로 한국 자본시장에서 독보적인 

매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벨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자 60여 명이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동향, 주요 경제정책 

및 금융정책,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 동향,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주식발행·

채권발행 등 기업의 재무활동,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동향 등에 대해 빠르고 심층적인 뉴스를 제공합니다.

머니투데이 더벨은 기업의 재무활동에 대한 뉴스 뿐 아니라 M&A·주식발행·채권발행 등 기업의 각종 

자본거래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국내 최초로 딜리스트(Deal List)와 투자은행업계 리그테이블(League Table

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상장 또는 외감법인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태는 물론 지배구조, 내부자 주식거래 

동향 등을 알려주는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세계적인 경제뉴스 와이어인 Dow Jones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Dow Jones Investment 

Bank News를 한국에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자본시장 정보 포탈 또는 기업정보 포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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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re is a Deal, Ring the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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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디어 그룹은 2000년 한국 최초의 온라인 경제매체로 설립된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 Media Complex입니다.

온라인 경제언론의 최강자인 머니투데이, 독보적인 프리미엄 뉴스를 생산하는 더벨 외에, 경제전문 

케이블채널 'MTN', 민간 통신사인 'News one', 품격높은 경제매거진 'MoneyWeek', 등이 머니투데이 미디어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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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의 서비스는 'Professional Media Service 영역',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영역', 

그리고 'Knowledge Based Service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A, IPO, Bond, Exchange 정보에서 

금융회사와 대기업 PE와 연기금의 조달�

운용에 이르기까지 시장 주체들의 움직임과 

주요 거래(Deal)을 추적합니다.

Dow Jones에서 제공하는 IB 전용 뉴스 

서비스인 'DowJones Investment Banker'를 

thebell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사용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B, RM, VC, IPO 등의 Forum과 League 

Table / Risk Management Award 등의 Award,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인 IB Academy  등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지식서비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DCM, ECM, M&A 등 각 부문별 Corporate Action을 

추적해  발생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완벽한 Deal List

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다양한 League Table을 산출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Services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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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은 자본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뉴스'와 관련 'Deal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Services - League Table

Gateway to Capital Markets                ‘thebell’

thebell은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Corporate Action을 면밀히 추적해, 실시간 League Table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Clients and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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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 등 150개 이상의 금융관련 회사와 공기업, 국내 대다수 대기업들이 thebell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Dow Jones, Merger Market 등 유수의 미디어와 한국신용평가, KIS채권평가 등의 Financial Information 사업자,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tel. +822-724-4157
fax. +822-724-4106
email. thebell@mt.co.kr
http://www.the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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